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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, 원자재 가격부담 크다!
중소기업중앙회, 52.6%가 경영부담 느껴 … 기술개발 전략 부진

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

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6월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과 애로점 등을 설문조사한 결

과, 응답기업의 37.8%는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.

상반기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곳이 36.8%였던 반면,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25.3%에 그쳤다.

내수와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전체의 43.3%, 47.8%를 차지하며 우세했지만 자금 사정은 악

화될 것이라는 의견(28.3%)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(22.7%)보다 많았다. 하반기 들어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

시행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.

하반기 경영에 부담이 되는 외부환경으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(52.6%)을 가장 많이 꼽았다.

이어 유럽국가들의 재정 불안에 따른 경제위기(18.1%)와 환율불안(12.8%)을 우려했다.

중소기업들이 전망하는 2010년 경제성장률은 4.4%로 정부와 국내외 기관이 예상하는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

로 나타났다.

하반기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원가절감(31.3%)과 신흥시장 확보(29.3%)를 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전

략을 세운 곳은 12.2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하반기 투자에 대해서는 전체의 44.1%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투자규모는 상반기(8억3000만원)보다

확대된 1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.

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전체의 63.2%를 차지해 중소기업 채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.

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(47.7%)라고 답한 곳이 많았다. 이어 투자

세액공제 확대(24.0%), 대기업 및 공기업의 투자확대 유도(10.2%) 순으로 나타났다.

중소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비상조치에 대해서는 전체의 70.4%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. <저작

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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